
해아전

사업개요 사업 전체 설명
위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11-2
최초준공일: 1964년
용도: 기존-1종 근린생활시설 / 변경후-노유자시설
대지면적: 91.6㎡
건축면적: 67.93㎡
연면적: 기존-135.86㎡ / 변경후-167.81 ㎡
규모: 기존-지상2층 / 변경후-지상3층
구조: 기존-연와조 / 변경후- 철골구조+목구조

(기존건축물 전경)

해아전 58년 흔적의 보존, 그리고 현대적 재생

- 종로구는 혜화로를 ‘아이들 특화거리’로 지정하였고, 공공
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/돌봄 
및 보육공간 등을 제공하여 왔다. 해아전은 그 시작사업에 
해당하고, 현재 키움센터로 운영중이다.
- 1964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파사드(정면)을 보존하
면서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, 어린이의 공간(키움센터)로 재
생하였다.
- 사회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, 오
래된 것의 보존과 재활용 보다는 개발의 논리에 의한 개발
에 치중되어 왔다.
- 해아전은 소규모 생활SOC로서 지역주민들과 이 시설을 
사용하는 아이들, 그리고 미래 세대가 조금이나마 옛것에 
대한 보존의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단 주요의견

건축적 관점에서 역사의 사실과 그 사실을 건축에 담아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옛것

에 대한 해석과 그에 걸맞은 새로운 건물의 관계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.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깊은 해석이 공

간과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으로 남아 있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한다.

건축물 전경 건축물 전경 건축물 전경

시간성이 축적된 파사드를 보존하고, 
증축 및 구조보강 하여 어린이 시설
로 재생

대로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쉽
게 접할 수 있고, 아이들의 아지트와 
같은 곳으로 공간 활용

소규모 생활 SOC건물을 옛것과 조화된 외관
으로 조성, 혜화로터리 주변의 가로경관을 변
화시킴

건축물 전경(전/후) 개념도

58년된 입면과 대비되는 현대적인 증축 + 아

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호 계획


